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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남해관광문화재단은 '2023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육성지

원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광 관련 기업·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해 지역 관광 수요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

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로 2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확

보하게 됐다.

재단은 이번 사업으로 남해 여행 정보 등이 담긴 '남해 모어(more)' 서비스를 운영한다.

남해 관광 추진조직육성 3년 연속 선정…'남해 모
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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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독일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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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여행과 관련한 혜택, 상품 등 관광 정보를 구독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남해 more 온라인 홈페이지는 이르면 7월부터 운영된다.

재단 관계자는 "3년 연속 선정된 것은 남해가 전국 DMO 사업을 선도하고 지역 관광을 견인하는

싱크탱크임을 보여준 결과"라고 밝혔다.

경남 남해군은 지난해 588만명이 다녀간 국내 인기 관광지다.

독일마을, 보리암, 상주 은모래비치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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